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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느낌과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느끼고 보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7에 “이
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고 말씀하신다. 성도인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누리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썩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
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보이는 눈요깃감에 영생과 영원을 놓치는 자들이 되고 만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
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고 느낌과 감정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느
낌과 감정과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불만과 원망에 빠지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며칠 만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
는가? 팔 일만이었다. 그러면 그동안 도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예수님께 매우 섭섭하였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필 내가 없을 때 나타나신 것일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시다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도마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이성적이고 더 잘난 것처럼 큰 소리는 쳤
지만, 얼마나 다시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과 불평의 날들을 보내었을까?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자
도 아니고,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대로 영영 안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아니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기대로 팔일을 기다렸을까? 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은 언제나 보고자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과 실망과 원망을 나타내기 쉽다. 도마는 다름 아닌 현대 신자들이고 우리들이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자들이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예수님
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
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요 11:39)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부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
셨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1:40). 그렇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야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을 볼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현실로 나타나야 믿겠다는 것은 마치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시는 기적의 삶, 보지 못하여 죽은 자같은 삶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 믿으면 보리라! 무엇을 보게 되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
력을 체험하며 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느낌과 기분과 감정에 솔직하며 살자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
고, 보면 믿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 기적, 부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복된 자이
다! 나를 직접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믿고 내 말에 순종하다니! 눈에 흠모할 만한 보이는 
것이 없는 나와 내 피로 세운 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다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내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믿고 사랑하다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다! 참으로 복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예
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인가? 느낌인가?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어느 편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느낌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느낌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라!”


